
필리핀 최근 정정 불안의 경과와 전망

I. 최근 정정 불안의 경과

□ 필리핀의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2월 24(금) 군부 쿠데타 위험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

1986년 마르코스 대통령을 퇴진시킨 이른바 ‘제 1차 피플 파워’의 

20주년 기념일인 2월 26일을 전후하여 대규모 반 아로요 시위가 

계획되던 시점이었음. 

□ 비상사태 선포 후 3일 동안 주요 야당 지도자 등 100여명을 무더

기로 체포하는 등 반대파에 대한 아로요의 강경 대응이 일단은 효

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카톨릭계도 국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음.

II. 정정 불안의 배경

□ 정정 불안의 근인(近因)은 2004년 5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 대한 

개표조작 의혹과 아로요 대통령 남편의 비리 의혹 때문임.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1)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경제 : 독재와 정부의 무능력이 번갈

아 나타나면서 40년째 ‘1인당 GDP 1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 인구의 40%가 1일 1달러로 연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2) 아로요 정권의 실정 : 새로 출범한 아로요 정권도 별반 다르지 

않았음. 2005년 현재 총 외채가 GDP의 80%에 육박하고 있으

며, 정권 출범 당시 약속한 일자리 800만개 창출, 외자유치, 민

영화를 통한 재정개혁 등 주요 공약은 실현되지 않고 있음.

  (3) 유력 가문 간의 세력다툼 : 필리핀은 ‘마르코스’, ‘아키노’ 등 약 

150여개의 유력 가문이 중앙 및 지방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

으로 ‘피플파워’도 냉정한 의미에서는 유력 가문 간 세력다툼임.

III. 향후 전망

□ 단기적으로는 아로요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일단 가까운 시일 내

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졌음.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축출한 2차 피플 파워 때도 마지

막 순간 군 수뇌부의 이탈(離脫)이 ‘결정타’가 된 경험이 있는 바, 

아직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나, 

카톨릭계도 시위 자제를 호소하는 가운데 필리핀 정부의 선제적

이면서 강경한 대응이 효과를 거두면서, 아로요 지지세력이 이번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상황을 장악한 것으로 분석됨.

□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정정불안 해결 속도에 따라 ‘과감한 개혁 

추진’과 ‘타협을 통한 정권 안정’ 중 양자택일을 고민하게 될 전망

  ☞ 현재의 소요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되는 경우 : 자신감을 

회복한 아로요 대통령이 2005년 이후 추진해오던 세제개혁과 

민영화 등을 좀더 과감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렇지 않은 경우 : 현재의 소요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경

우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정치세력간 타협을 통해(예를 들어 세

제개혁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통령의 권한 또는 임기를 축소) 정

권의 안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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